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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철원지역은 우리나라 벼 주요 재배지 중 가장 북쪽이면서 내륙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벼 재배기간이 짧다. 철원은 약 27만년

전 화산폭발로 형성된 비옥한 토양, 긴 일조시간과 큰 일교차가 조생종 벼 품종 재배에 적합해 벼 재배면적의 대부분이 조생종 

오대벼를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조생종 오대벼에 집중된 쌀 생산은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하기 어렵고, 최근 다양한 

특수미에 대한 쌀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특수미 재배에 대한 농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철원지역에서 특수미 품종 재배시 일조조건이 상이하였던 2020년과 2021년의 재배적 특성과 수량성을 분

석하여 안정적 재배조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북방지역 재배 적응 품종 선발을 위하여 찰벼 5품종, 유색미 7품종, 향미 3품종, 특수미 2품종, 대비 품종 3품종 등 23품종을 

30일간 육묘후 5월 20일에 30×12㎝로 기계이앙하였다. 2020년과 2021년 각 품종의 출수기와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 등을 재

배기간 기상조건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철원지역은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5월 하순~6월 초순 낮은 온도를 보였고, 7월 중순~8월 상순과 9월 중순이후 높은 온도

를 보였다. 2021년에는 7월 중순부터 8월 상순까지 강수량이 적어 8월 중순~8월 중순까지 일조시간이 크게 증가하였고, 9월 

상순~중순에도 일조시간이 많았다. 강우가 지속되었던 2020년에 벼 출수후 50일간 누적 일조시간을 조사한 결과 7월 20일부

터 7월 말까지 약 230시간에서 250시간 범위였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해 8월 20일경에는 350시간까지 증가하다 이후 점

차 감소하였다. 그러나 비가 거의 오지 않은 2021년에는 7월 20일 출수한 경우 400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을 보였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8월 15일경 2020년과 비슷한 350시간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에 비해 6월 하순까지 온도가 낮았지만 7월 상순부터 유지된 높은 온도조건에서 찰벼는 0~5일, 유색미와 향미는 1~4일 

출수가 빨라졌으나, 일부 출수가 빠른 품종에서는 출수기에 차이가 없었다.  

2020년에 비해 2021년의 수량구성요소는 포기당 이삭수가 증가했으며, 수당립수는 평균 13.2% 감소했으나, 등숙비율이 

24.8% 증가하고 현미천립중도 8.9% 증가하여 수량이 크게 증대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일조량이 극히 저조하였던 2020

년에 비해 2021년의 쌀 수량은 찰벼는 30.8%, 유색미는 48.9%, 향미는 55.6% 증가하였으며, 평균적으로 47.3% 증가하였다. 

품종별 수량은 찰벼는 청백찰(649㎏/10a), 유색미는 적진주(691㎏/10a), 향미는 향미벼1호(765㎏/10a)가 수량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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